
“쓰레기 줍고 걸으면서 자연과 문화유산을 지킵니다.”

- 전파진흥원, 광주학생운동 진원지에서‘에코플로깅’진행 -

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정한근, 이하 KCA)은 지역 문화재 환경 

개선 및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지난 26일 나주역사 인근에서 노사공동

‘에코플로깅’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.

ㅇ 나주역사는 1929년 광주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됐던 광주학생

독립운동의 진원지로 1929년 10월 30일 나주에서 광주로 통학하던

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 있었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.

ㅇ 지난 9월 9일부터 시작된 ‘KCA ESG 실천 100일 캠페인’의 4번째

프로그램인 이번 에코플로깅은 생분해 비닐봉투, 재생종이 현수막 등 

다양한 친환경 요소를 접목시키기도 했다.

□ KCA 정한근 원장은 “앞으로도 ESG 가치를 확산하고 탄소중립을 

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” 고 말했다.

방송통신전파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 

보도자료
2021년 10월 27일(수) 이후 배포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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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사진 설명>

[사진=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] 

정한근 KCA 원장이(가운데) 직원들과 함께 

나주 역사 앞에서 ‘탄소중립’ 팻말을 들고 기

념촬영을 하고 있다. 

[사진=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] 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직원들이 ‘KCA ESG 

실천 100일 캠페인’을 위해 에코플로깅 환경

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.


